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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영 화

● 감독: 이준익

● 출연: 송강호 (영조 역), 유아인 (사도세자 역)

              문근영 (혜경궁 홍씨 역), 전혜진 (영빈 역)

              김해숙 (인원왕후 역), 박원상 (홍봉한 역)

              진지희 (화완옹주 역), 박소담 (내인 문소원 역)

● 러닝타임: 125분                     ● 등급: PG-13

● 개봉일: 2015년 9월 16일       ● 장르: 드라마

재위기간 내내 왕위계승 정통성 논란에 시달린 영조는 학문과 예

법에 있어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다.  뒤늦

게 얻은 귀한 아들 세자만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길 바랐지만 

기대와 달리 어긋나는 세자에게 실망하게 된다.
 

 “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하고, 또 자식으로 생각했소!”

 어린 시절 남다른 총명함으로 아버지 영조의 기쁨이 된 아들.  

아버지와 달리 예술과 무예에 뛰어나고 자유분방한 기질을 지닌 

사도는 영조의 바람대로 완벽한 세자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진

심을 몰라주고 다그치기만 하는 아버지를 점점 원망하게 된다.
 

 왕과 세자로 만나 아버지와 아들의 연을 잇지 못한 운명. 이

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가 시작된다.

LA한국문화원이 개최하는 ‘무료 온라인 영화 상영회’를 통해 6월 

한 달 동안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(관련 기사 본보 1317호, LA한국문

화원, ‘무료 온라인 영화 상영회’ 개최).

온라인 영화 상영회 링크와 비밀번호를 받으려면 jin@kccla.org로 

문의해야 한다.

 [줄거리]

사도

  ■ 신 간

지금의 우리는, 끊임없이 싸워온 우리들의 

결과다. 어쨌든 세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

아져간다

세계적인 거장 황석영이 장편소설『철도원 

삼대』로 한반도 백년의 역사를 꿰뚫는다. 구

상부터 집필까지 30년의 세월이 걸린 이 역작

은 철도원 가족을 둘러싼 방대한 서사를 통해 

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노동자의 삶

을 실감나게 다루며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문

학적으로 탁월하게 구현해냈다. 세월을 거듭

할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황석영의 입담과 그

가 그려내는 생생한 인물들은 우리 문학사의 

자랑으로 남을 것이다. (인터넷교보문고의‘책

소개’중에서)

■ 황석영 지음 | 창비 펴냄 | 620쪽

철도원 삼대


